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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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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Mediated Effects of Adul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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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핵심 정서인 내적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인 성인애착을 통한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
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 447명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
석, t-test,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부트스트래핑, sobel-test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성
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내현적자기애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애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of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the 
higher tendency of covert narcissism by adult attachment that is negative emotion among internal 
psychological states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n adult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so as to relieve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The
study subjects included 447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from July 6 to 31, 2020.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was shown to negatively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Second,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was shown to positively
affect adult attachment. Third,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was shown to negatively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Fourth, the significant mediated effect of adult attachment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The study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assist university students who are not good at 
develop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enhance their attachment level together with efforts to change 
covert narciss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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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유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나라로, 한
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관계중심적
인 가치를 중시하며 살아왔다[1].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
는 지난 수십 년 간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서구화되어가
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넘어 신자본주의가 정착하게 되었
는데 이러한 자본주의는 개별화와 개인의 독창성을 강조
하는 것이 특징이다[2].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한국사
회에는 서양의 개인주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진 
현대 사회의 시대적 흐름은,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하기보
다 개인의 우월함과 개성을 중시하며, 경쟁적 개인주의 
사회인 자기애의 사회라고 규정하였다[3]

개인주의 사회의 특성은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
가, 자기중심주의, 특권의식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애의 
성격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지나친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신에 대한 웅대한 상을 갖고 있
으며, 극단적인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을 갖는다[4]. 이
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남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만을 받으려고 하며 관계에서 착취적인 모습을 보인
다. 특히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내현적자기애는 이상적인 
자기상과 현실의 자기상이 불일치하여 수치심, 분노, 우
울,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워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취약하여 일상에서의 불편감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5].

Erikson(1963)은 성인초기 단계인 대학생 시기의 주
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은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6]. 공식적
으로 성인기의 시작인 대학생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책임
과 규범 역할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제한된 환
경에 소속되어 관계를 형성하던 청소년기 시기와는 달리 
급격히 확장된 사회관계적 상황에 노출되므로 한층 더 
효율적이고 성숙한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7]. 
특히 취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학업 이외에도 대외활동, 
팀 프로젝트, 인턴 등의 다양한 이력을 쌓아 자신을 증명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는 더
욱더 대인관계 유능성이 중요한 개인 능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
에게 관심을 가지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
소년 시절 대입 입시문화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자기중심
성이 강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에게만 몰입하
는 경향으로 인해 타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잘 갖지 못하므
로 대인관계 발휘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8]. 타
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동체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존재감을 우선시하
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자기중심
성이 두드러지는 자기애는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만연한 풍조인 자기
애는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다
[9]. 즉, 대인관계에 대한 높은 형성은 결국 대학생활 적
응 뿐 아니라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켜 적응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애적 성향 중 내현적자기애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보면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
이 낮고,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으며[10-11], 대인관계 속
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이러한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 높은 자신의 이상
에 대한 좌절과 타인에 평가에 대해 자신의 가치감이 쉽
게 동요하며[13],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고, 굴욕
감을 남들보다 더 자주 느끼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14]. 결국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내현적자기애성향을 가진 사람은 회피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고독감을 쉽게 느낀다. 이러한 고독감을 느끼지 않
기 위해서 내현적자기애에를 억제시키고 자기자신에 대
한 이해를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호변
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심리적 용을 일으켜주는 요인으로 
애착을 볼 수 있다. 

Berman과 Sperling(1994)는 성인애착을 영유아기
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이 성인기가 되
면서 친구, 선후배 혹은 배우자 등의 양육자가 아닌 사회
적 관계의 사람들과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15]. 성인애착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애착의 
형성이 불안정 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와는 반대로 성인애착의 긍
정적 영향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생각 등에 평가를 내
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
을 하는 자세이다[17]. 그러나 내현적자기애는 내면에 자
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그러한 결핍을 메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바라고, 왜곡된 인지 편향으
로 인해 부정적 평가에만 주의를 기울여 결과적으로 부
정적 심리상태의 우울이나 불안감, 수치심을 느끼고 대인
관계문제가 발생한다[18]. 이는 기본적으로 내현적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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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성향의 사람들은 성인애착으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
한 부정적 상태의 심리상태를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역기
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애착과 유아기 애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아
기에는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 행동과 양육자가 유
아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성인기에는 애착을 추구하는 대상과 애착대상 간
에 애착 행동과 보살핌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19]. 애
착대상도 개체의 발달과 함께 부모에서 친구로, 애인과 
배우자로 전환해 가며 유아기 애착처럼 성인기 애착도 
내적 작동모델, 환경적 상황, 유전적 행동체계, 그리고 부
모 또는 양육자와의 현재 관계를 포함한다[20]. 특히, 불
안정한 애착유형을 지닌 대학생들은 낯선 환경에 노출됨
으로써 더욱 더 대학생활에서의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
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핵심 
정서인 내적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인 성인애착을 통
한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내현적자기애
와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 문제 양
상에 따라 개별적인 상담개입 및 교육 자료에 대한 기초
자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내현적자기애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 속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은 자아만족을 
위한 강력한 욕구와 타인과 비교하여 뛰어나 보이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 점점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모되었다[21]. 

이와 같은 개인주의 사회는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과
대평가, 자기중심주의, 특권의식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애
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는 점
차 증가하고 있는데[22], 이런 특성을 지닌 사회를 혹자
는 자기애의 사회라고 규정하였다[23]. 지나친 자기애는 
자신에 관한 웅대한 환상을 가지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에 관해 무관심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인
정만을 받으려 하므로 인간관계에서 착취적인 모습을 보
인다[24].

자기애의 개념은 Narcissus 신화에서 유래된 자기애
는 자신을 과장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몰두적인 성격 유
형을 묘사하는 개념 “On narcissism”에서 Narcissus 
신화를 인용하는데서 비롯하였다[25]. 따라서 미국의 문
화비평가인 Dombeck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특별한 
병적증상이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전반에 만연하게 드러난 
‘나르시시즘 성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은 특별하다
는 허영심과 자아도취, SNS와 셀카에 빠져 관심 끌기에 
매몰된 현상들은 표현화된 나르시시즘의 일종으로 대중
적 문화현상의 변화라고 하였다[26]. 

이처럼 최근 자기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3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Ⅲ)에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진단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DSM-Ⅳ-TR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대해 자신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요구한다고 개념
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 입는 취약성
을 보이는가에 따라 외현적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분류하고 있다. 내
현적자기애는 적대감과 분노 등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자
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으
며, 외현적자기애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에 대
한 찬사를 요구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을 평가 절하한다[21]. 경험론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낮
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우울하여, 외현적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27].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현대사회는 외현적자기애에 비해 내현적자기애가 
더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
혀졌으며[28-29],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극단성으로 대인
관계에 부적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내
현적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내
현적자기애에 초점을 두어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2 성인애착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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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서적 유대로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전 생애를 
거쳐 지속되고,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자신보다 더 강인
하고 지혜로운 대상에게 근접하고자 하는 생물학적인 애
착행동 시스템을 발달시킨다[30].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은 애착과 관련된 
성인기의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지칭하였고[31], 
Ainsworth와 Witting(1969)는 유아기의 애착경험으로 
형성된 심리적 특성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의 성격특
성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면서 유아기의 애착유형을 성인
애착에 적용하였다[32]. 최근 연구에서도 역시 성인애착 
유형이 관계의 목적이나 상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있었다[33].

Main, Kaplan과 Cassidy(1985)가 정리한 바에 따르
면, 성인애착 개념은 성인이 자기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는 근접과 접촉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을 
말한다[34]. 그 대상은 연인, 부모, 배우자 같은 의미 있
는 타인이다[35]. 즉, 성인애착은 성인이 특정한 의미 있
는 타인에게 다가가는 근접과 접촉을 하기 위해 노력하
는 안정적 경향성으로, 다가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경향성과 가까이 접근하거
나 피하는 행동조절 경향성에 따라 개념화하는 애착 개
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36].

Mikulimcer과 Shav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
애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느끼며 타인에 대
해서 호의적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상황에
서 자신의 내적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주변의 지지를 
추구한다고 했다[37]. 반면,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은 부
정적 타인표상이나 부정적 자기표상, 그리고 둘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가까워짐과 
멀어짐에 대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38].

이러한 불안정애착인 성인애착을 이현주와 안명희
(2012)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하여 개념화 하였
다[39]. 애착불안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착하거나 
몰입하려는 경향이 높고,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특징이며, 애착회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방어
적이고,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타인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성인에게 있어 타인과
의 교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안정 애착된 
성인들은 신뢰나 우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근거하여 
사랑을 경험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집단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질투심이 강하며 상대에게 강박적으로 몰

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40], 
이는 성인초기인 대학생 시기에 더욱 발생소지가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관점에서 성인애착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대인관계능력
최근 성인 남녀 간에 ‘관태기’라는 신조어가 화두로 등

장하고 있다. 관태기는 인간관계에 권태를 느끼는 초기 
성인 남녀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대인관
계를 회피하는 등의 대인관계를 의미한다[41] 실제로 20
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 인식 및 실태조사
에 의하면, 성인 남녀 4명 중 1명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인관계 유지 및 
관리에 피로감과 회의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초기 성인기에 진입한 대다수의 대학생은 대인관계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20대 초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
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성인들의 주요 관심 및 해
결과제로 대인관계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43]. 
Erikson(1959) 역시 성인기의 발달과업은 타인과의 깊
이 있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6].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최근 대인관계 잘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관계란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타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성이고,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44].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Thorndike(1920)는 자
신과 타인의 내면에 있는 동기, 상태, 행동 등을 인식하여 
이것을 근거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45], Spitzberg와 Cupach(1989)는 대인관계를 통해 
통제력을 얻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46]. Buhrmester 외(1988)는 5가지 대인관계 
과업 영역에 따라 개인의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였다
[47]. 각 영역은 ‘처음 관계 맺기’, ‘정서적 지지’, ‘자기 노
출’, ‘권리 주장’, ‘갈등 다루기’로 나누어 개념화 하였다. 
즉, 대인관계능력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
의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인 대
인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48].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은 높으
면 지지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49], 심리적 웰빙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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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등[50] 개인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대인관
계능력이 낮으면 대학생활의 심각한 부적응으로 초래하
고[51],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직업적 부적응으로 직결될 수 있는 등의 대인관
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52]. 이렇듯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성공 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후
기 성인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주요한 요인이라 
보고, 이를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과의 관계규명을 하
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 ‘대

인관계능력’에 대하여 살펴본 개념을 토대로, 변인 간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인관계는 자기애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
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어 왔다[54]. 자
신이 무가치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소심하고 예민한 내
현적자기애 성향은 자신은 무력하지만 타인은 강하다고 
판단하여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는 ‘비주장성, 자기희생, 과순응성’과 같은 대인관계문제
를 내현적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
에서 야기할 수 있다[55]. 

이러한 의존적 경향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낯선 사람과
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게 되는데[56], 이는 대인관계의 
문제 중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 ‘냉담, 사회적 
억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현적자기애도 친밀
한 관계에서는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을 보이기도 하는
데[57],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으
로부터 우월감을 느끼려는 감정을 일으킬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외현적자기애 성향자와는 다르게 내현적자
기애 성향자들은 수반적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을 가지게 되어 표면적으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강한 열등감이 내재화된 방어적
이고 손상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58]. 자신이 
상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수반적 자존감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로 귀인하는 소극적 방어와 과대자기욕구 불충족으
로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기에 내현
적자기애 성향자들의 불안정한 수반적 자존감은 공감능
력 결핍과 더불어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의 중요한 심리

적 특성이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59].

특히 초기 성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들에서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사이의 관계가 지
지되었다. 서요한(2018)의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에서 친밀감이 부족하며 적대감이 
높아 불안정한 대인관계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60]. 내현적자기애가 신경질적 경향성, 비우호적이고 
회피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
었다. 특히 내현적자기애의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
성, 소심/자신감부족과 불안애착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이러한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자기애 사이의 관
계를 주목하였다. Smolewska와 Dion (2005)은 성인애
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을 애
착이론에 근거해 설명하였다[62]. 그들에 따르면, 애착불
안과 애착회피가 내현적자기애와 관련성이 높고, 특히 내
현적자기애에 대한 개인의 점수는 성인기 애착불안을 가
늠하는데 예언적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내현적자기애자들
이 애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현적자
기애의 불안하고 화나게 하는 상황들에 대한 낮은 역치
는 불안을 이끄는 애착체계의 빈번한 활성화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애착회피 역시 내현적자기애의 과민성에 대한 
전략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Otway와 Vignoles(2006)은 성인애착 불안만
이 내현적자기애를 직접적으로 예언한다고 보았다[63]. 
이와 비슷하게 김은혜(2008) 등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과 내현적자기애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며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더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64], 이는 결국 애착관
계에서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
현적자기애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성인애착의 모든 유형에서는 내현적자기애를 통
해 폭력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65], 성인불
안정애착이 얼마나 사회적인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 확
인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더욱 주목해야 될 과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는 내현적자기애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성인애착과 내현적자기애 모두 불안정한 심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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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점차 다른 유의미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그 개인 특유의 것으로 결정
짓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대상과
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모델이 구성, 강화되
면 점차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게 되며, 결국 평생 동안 무
의식적·자동적으로 작동한다[66].

이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을 저감시
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불안정 성인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수록 타인과 
효과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
력이 저하되며, 자신이 타인에게 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는 것을 스스로 지각하기 때문이다[67].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착, 정서, 대인관계유능
성간의 관계 연구 결과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대
인관계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68]. 송가미와 박희연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
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고, 타인과
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며,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낮은 대인관계능력을 밝혔다[69].

그러나 정해기(2018)는 성인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
다[70].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영향을 미쳤지
만,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성인 내담자 경우 
애착불안을 다루기보다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상담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감 형성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내면적 표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인별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애착경험과 불안
정 애착유형은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
준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성인애착과 대인관
계능력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Mikuliner과 
Nachshon(1991)의 연구에서 안정애착의 사람들은 회
피적 또는 불안/양가적인 애착 사람들보다 타인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

호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노출을 쉽게 한
다고 보고하였다[71].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에 있어 성인
애착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안정애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볼 때,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의 유형파악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성인애착은 애착의 유형에 따라 내현적자기
애와 대인관계능력에서 타인에 대한 내면적 표상을 바꾸
는 것에 대하여 개입될 수 있는 측면이 다를 것으로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이 원만
한 대인관계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애착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인별 개입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
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간의 관련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제 개입 장면에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는 내현적자기애가 성인애착을 매개하여 대
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성인애착
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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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 및 절차
2020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에 동의한 서

울·경기 지역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배부된 총 450부의 설문
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하고 총 447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가 220명(48.1%), 여자 250명(51.9%)로 나타났으며, 여
자가 남자에 비해 17명이 많게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1.6%(186명), 3학년 119명(26.6%), 2학년 83명
(18.6%), 4학년 59명(1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으로는 인문계열 339명(75.8%), 사회계열 98명(21.9%), 
사범계열 5명(1.1%), 이학계열 3명(0.7%), 공학계열과 
의약간호계열이 각각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에 따라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분석을 실
시하였다<Table 1>. 분석 결과 성별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t=-3.480, p<.01), 학년에 대해서
는 성인애착의 애착불안(F=4.625, p<.01), 대인관계능력
의 자기노출(t=4.23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 gender N M SD t/F p

Target 
instability

male 220 2.76 0.766
  -0.958 .339

female 250 2.83 0.827
Hypersensitivi

ty
male 220 2.54 0.730

  -3.480** .001
female 250 2.79 0.797

Lack of 
confidence

male 220 2.82 0.658
  -1.766 .078

female 250 2.93 0.707
First 

relationship
male 220 3.57 0.623

   1.075 .283
female 250 3.50 0.644

Claim male 220 3.58 0.609    1.917 .056female 250 3.46 0.640

Self-exposure male 220 3.55 0.539    0.019 .985female 250 3.55 0.557
Emotional 
support

male 220 3.77 0.481
  -1.836 .067

female 250 3.85 0.502
Conflict 
handling

male 220 3.77 0.523
  -1.176 .240

female 250 3.82 0.482
Attachment 

anxiety
male 220 2.46 0.503

  -0.587 .557
female 250 2.49 0.526

Avoidance of 
attachment

male 220 2.75 0.484
  -1.041 .298

female 250 2.80 0.526
***p<.001, **p<.01, *p<.05

Table 1. Difference test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grade N M SD t/F p 사후
검증

Target 
instability

1grade 186 2.97 0.770

  1.773 .152 -2nd grade 83 2.77 0.787
3rd year 119 2.81 0.829
grade4 59 2.68 0.855

Hypersensit
ivity

1grade 186 2.80 0.779

  1.262 .287 -2nd grade 83 2.60 0.770
3rd year 119 2.69 0.803
grade4 59 2.70 0.784

Lack of 
confidence

1grade 186 2.97 0.610

  1.061 .365 -2nd grade 83 2.91 0.643
3rd year 119 2.93 0.775
grade4 59 2.83 0.669

First 
relationship

1grade 186 3.36 0.589

  2.285 .078 -2nd grade 83 3.55 0.658
3rd year 119 3.57 0.665
grade4 59 3.57 0.542

Claim

1grade 186 3.34 0.658

  2.234 .084 -2nd grade 83 3.55 0.609
3rd year 119 3.54 0.680
grade4 59 3.53 0.545

Self-exposu
re

1grade 186 3.35 0.531

  4.238** .006 a<b,c,d2nd grade 83 3.53 0.517
3rd year 119 3.57 0.563
grade4 59 3.60 0.548

Emotional 
support

1grade 186 3.70 0.492

  1.734 .1592nd grade 83 3.77 0.472
3rd year 119 3.83 0.502
grade4 59 3.84 0.500

Conflict 
handling

1grade 186 3.67 0.454

  1.987 .1152nd grade 83 3.78 0.481
3rd year 119 3.80 0.502
grade4 59 3.84 0.539

Attachment 
anxiety

1grade 186 2.67 0.541

  4.625** .003 a,b,c<a2nd grade 83 2.46 0.535
3rd year 119 2.43 0.492
grade4 59 2.39 0.437

Avoidance 
of 

attachment

1grade 186 2.85 0.513

  0.943 .420 -2nd grade 83 2.79 0.503
3rd year 119 2.74 0.534
grade4 59 2.73 0.441

***p<.001, **p<.01, *p<.05

Table 2. Difference test according to grade

3.3 측정도구
3.3.1 내현적자기애
내현적자기애의 측정은 Akhtar와 Thomson[21]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강선희와 정남운[72]이 수정, 개
발한 내현적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한 한유정(2017)[73]의 측정항목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서 모두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커질수록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성은 목표불안정 9문항, 과민
/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부족 8문항의 총 27문항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2021

244

다. 한유정(2017)[73]의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목표
불안정=.91, 과민/취약성=.85, 소심/자신감 부족=.78이
며,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목표불안정 .91, 과민/취
약성 .88, 소심/자신감 부족 .80이며, 전체 .93으로 나타
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3.2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외(1998)[21]가 

개발한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ECR)를 Fraley, Waller와 Brennan 
(2000)[74]이 개정한 것을 다시 김성현(2004)[75]이 우
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을 
사용한 박란희(2015)의 연구도구[76]를 사용하였다. 

ECR-R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가지 독립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
항이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혹은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
며, ‘애착회피’는 친밀한 관계를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
도를 측정한다. 박란희(2015)[76]의 연구에서 신뢰도 분
석 결과 애착불안=.89, 애착회피=.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애착불안 .87, 애착회피 
.80이며, 전체 .84로 나타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
하였다.

3.3.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47]외 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
하였고[77], 이를 사용한 박주연(2013)의 도구를 사용하
였다[78].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기술하고 있는 이 척도는 5가지 하
위요인(①처음 관계맺기 ②권리 주장 ③자기노출 ④정서
적 지지 ⑤갈등 다루기)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
마다 8문항씩 총 40문항이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
인관계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Buhrmester 등(1988)의 연구
[47]에서 .77에서 .8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주연
(2013)의 연구[78]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처음관계맺기
=.75, 권리주장=.78, 자기노출=.76, 정서적지지=.76, 대

인갈등=.78로 나타났으며, 전체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처음관계맺기 .83, 권리주장 

.83, 자기노출 .71, 정서적지지 .77, 대인갈등 .75이며, 
전체 .90으로 나타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4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첫째, 결측값과 오기 문항을 선별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
들의 내적 일치도의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percentage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변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확인된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보
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Sobel-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95% 신뢰구간(p<.05)에서 실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

관계능력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자기애,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Table 4>. 또한 <Table 3>과 같이 측정도구
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
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Table 4>과 같이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51에서 0.845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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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11.120

(p=0.000) 25 .022 .957 .949 .960** .960 .086

Table 3.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Cronba
ch’s α

Covert 
narcissis

m

→
Target 

instabilit
y

.641 Fix -

.878 .709

.91

→ Hypersen
sitivity .858 .093 13.536*

** .88

→
Lack of 
confiden

ce
.767 .076 13.342*

** .80

전체 Cronbach’s α .93

Adult 
attachme

nt

→
First 

relations
hip

.572 Fix - .769 .624 .87

→ Claim .553 .096 8.141*** .80
전체 Cronbach’s α .84

Interperso
nal 

relation

→ Self-exp
osure .748 Fix -

.935 .746

.82

→
Emotion

al 
support

.615 .064 12.733*
** .83

→ Conflict 
handling .845 .058 16.646*

** .71

→
Attachm

ent 
anxiety

.679 .049 14.124*
** .77

→

Avoidanc
e of 

attachme
nt

.551 .051 11.372*
** .75

전체 Cronbach’s α .90
***p<.001, **p<.01, *p<.05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5>.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
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
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관한 상
관관계행렬에서는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절대값 기준으로 
.197∼.708의 범위이며, 0.90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이지만 0.90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
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overt narcissism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 1 　 　 　 　 　 　 　 　 　

2 .556** 1 　 　 　 　 　 　 　 　

3 .490** .701** 1 　 　 　 　 　 　 　

4 .359** .331** .288** 1 　 　 　 　 　 　

5 .341** .612** .408** .242** 1 　 　 　 　 　

6 -.387** -.361** -.547** -.463** -.250** 1 　 　 　 　

7 -.299** -.471** -.525** -.353** -.267** .437** 1 　 　 　

8 -.324** -.315** -.396** -.461** -.197** .640** .502** 1 　 　

9 -.342** -.271** -.212** -.398** -.245** .471** .358** .585** 1 　

10 -.271** -.245** -.130** -.395** -.290** .371** .254** .429** .708** 1

1=Target instability, 2=Hypersensitivity, 3=Lack of confidence, 4=First 
relationship, 5=Claim, 6=Self-exposure, 7=Emotional support, 
8=Conflict handling, 9=Attachment anxiety, 10=Avoidance of attach-
ment
**p<.01, *p<.05

Table 5.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6>과 같으며,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210.267
(p=0.000) 27 .922 .915 .904 .916 .858 .036 .098

Table 6. Research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
본 결과<Table 7>,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ypothesis S.T β S.E. C.R. p S.M.C

Covert 
narcissism →

Interperso
nal 

relation
-.237 .046 -4.426*** .000 .795

Covert 
narcissism → Adult 

attachment  .518 .060  8.080*** .000 .269

Adult 
attachment →

Interperso
nal 

relation
-.745 .060 -11.421*** .000 .795

***p<.001, **p<.01, *p<.05

Table 7.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7, p<.001). 대학
생의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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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β=.518, p<.001), 성인애착은 대인관
계능력에 직접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745, p<.001). 또한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은 대인
관계능력을 7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성인애착을 26.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8>은 가설 4인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
계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직접효과(β=-.237, p<.001), 간접효과(β=-.386, p<.001)와 
총효과(β=-.623, p<.001)는 유의수준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인애
착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dependa
nt

variable

Paramet
er

Dependa
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Covert 
narcissism

Adult 
attachm

ent

Interpers
onal 

relation
-.237*** .000-.386*** .000-.623*** .000

***p<.001, **p<.01, *p<.05

Table 8. Indirect effect analysis of adult attachment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79]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
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9>와 같다. 성인애착에 대
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dependa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Covert 

narcissism
Adult 

attachment
Interperson
al relation -6.794*** .000

Table 9. Sobel-test result of adult attachment

5. 결론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대인
관계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핵심 정서인 내적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인 성인애착을 통한 대인관계능
력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능력

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총 447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가설
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과민취약

성에 대해서만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
며,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자기노출과 애착불안에
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강선모와 임혜경(2012)에서 나타난 과민취약성이 남
성보다 여성에서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고[81], 남성적 자
기애와 여성적 자기애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어 내현적 자기애를 높이는 방안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학년 보다는 2학년에서 
애착불인이 높다는 결과는 이윤주 외(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으며[82], 이는 학년 초기보다 많은 시
간이 경과된 후 보다 사회적 환경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된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불안요소가 증가되어 성인
애착 중 애착불안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이러한 불안요소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없었
으나, 자기노출 역시 학년 초기 시기보다 학년 중기와 후
기시기에 자기노출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내
현적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
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불안
해하며 낯선 사람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
[54-56]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자존감은 대인관계에서 타인과의 원만
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는 성인애착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내현적자기
애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와 성인애착이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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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의 결과[64]와 맥을 함께한다. 따라서 내현적자기
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을 과장하여 좋게 보이
려는 내적 소망이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지 못해 심리적
인 불편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서
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
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인애착 수
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기
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
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지속적
으로 야기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68-69]와 일치한
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타인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으
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유의한 매개효
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 환경의 변
화나 개인 내적인 심리적 변화 없이는 영아기부터 성인
기까지 애착이 지속되고, 자신의 애착 패턴을 성인기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80]. 따라서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애착을 변화시
켜서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
게 내현적자기애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애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비임상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
자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자료수
집 방법이 자기보고식이었다는 점은 응답자들이 방어적 
태도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응답했을 가능성
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담이나 
실험 연구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
시된 변인 외에 다른 정서적, 인지적인 특성들이 고려되
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현적자기애의 복
잡한 심리기제들을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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